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 5. 29.(월)

한덕수 국무총리, 
태도국 지도자들과 관계 증진 방안 논의 

-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 실시
- 한-태도국 정상회의 참석 정상들을 위한 환영 오찬도 개최 

- 프랑스 자치령 2개곳(뉴칼레도니아·프랑스령 폴리네시아)과는 최초의 정상급 회담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29일(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 한-태도국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헨리 푸나(Henry Puna)｣ 태평양도서국포럼

(PIF) 사무총장, 「모에테 브라더슨(Moetai Brotherson)」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자치정부 대통령, 「루이 마푸(Louis Mapou)」 뉴칼레도니아 자치정부 

대통령,「토레술루술루 세드릭 슈스터(Toeolesulusulu Cedric Schuster)」 

사모아 천연자원·환경장관, ｢티모시 이케(Timothy Ika)｣ 나우루 보건의료부 

장관, ｢빌레임 가보카(Viliame Rogoibulu Gavoka)｣ 피지 부총리와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한-태도국 협력 △양자 현안 및 상호 관심사 

△2030 부산세계박람회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한 총리는 우리 정부가 반세기 이상 우호 관계를 유지해 온 한국과 태도국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최초로 한-태도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정상회의 이후에도 후속조치를 위해 주요 협력 

사업들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ㅇ 또한, 한 총리는 기후변화 대응, 해양환경 보호 등 역내 공동 과제 

해결에 기여하고 태도국과의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 한 총리는 헨리 푸나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정상회의 

준비에 있어 PIF측이 적극 협조해 준 것을 평가하고,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태도국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장기적·지속적 협력을 희망한다고 했다.



  ㅇ 푸나 사무총장은 한국이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태평양 지역과의 

협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데에 사의를 표하고, 기후변화·기술 분야의 협력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다고 했다.

□ 한 총리는 브라더슨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자치정부 대통령의 당선(5.12)을 

축하하고, 기후변화·농업·인프라 등 상호협력을 모색해 나가자고 하면서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를 많이 찾는 한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ㅇ 브라더슨 대통령은 향후 관광·디지털·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양측 간 협력 

여지를 모색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 한 총리는 루이 마푸 뉴칼레도니아 자치정부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풍부한 

니켈 매장량을 보유한 뉴칼레도니아와 한국이 니켈 등 핵심 광물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온 것을 평가하고, 양측이 앞으로도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의 분야에서도 관계를 증진해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ㅇ 마푸 대통령은 니켈·배터리 분야에서의 양국 경제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며, 이번 정상회의를 관광·농산물 분야에서 협력이 심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한 총리는 가보카 피지 부총리와의 회담에서 해양수산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코로나 이후 관광 산업 활성화에 따라 양 국가가 다시 예전처럼 

활발히 교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ㅇ 가보카 부총리는 피지 경제에서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거론하며 

한국인들의 피지방문이 더욱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해양수산분야 

협력 추진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 한 총리는 슈스터 사모아 장관과의 회담에서 사모아의 60주년 독립기념

일을 축하하고, 사모아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를 소개하면서 양자간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가자고 했다.

  ㅇ 슈스터 장관은 우리 정부의 기여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50년을 맞이하면서 민간기업, 해양수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 한 총리는 이케 나우루 보건의료 장관과의 회담에서 그간 나우루와의 

개발협력 대하여 설명였고 특히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ㅇ 이케 장관은 나우루 및 태도국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기여에 사의를 표하고, 

현재까지 한국의 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지원에 감사하며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증진하길 희망했다.

□ 5.29(월) 오후 한 총리는 오전 양자 회담에 이어 한-태도국 정상회의를 

위해 방한한 정상들을 위한 환영오찬을 개최하고 양 지역 협력 관계에 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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